
<더불어민주당 노동본부 성명> 

국민의힘의 교원 명단 불법확보, 임명장 무단 살포 규탄한다!

국민의힘 측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원에 대한 정보를 불법 입수해 무단으
로 선대위 임명장을 뿌린 사실이 확인됐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행태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입만 열만 “교실의 정치화”를 주장
하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행사를 막아 왔다. 

그러더니 뒤로는 교사들을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공무
원과 교사들을 선거에 동원했던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공무원과 교원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임명장 따위가 아니다. 대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고 있다. 이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이야말로 지금 우리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필요
한 것이다.

문의 박해철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수사당국은 국민의힘의 불법적 교사 정보 획득과 임명장 살포 행위에 대해 엄격히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과 공무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 직
무와 관련 없는 범위에서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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